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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 친환경 농산물 249건 잔류농약 검사 ‘모두 적합’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조사. 249건 모두 잔류농약 기준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62개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검사 대상 249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원은 25개 시군 대형마트와 백화점, 식자재 마트, 중소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총 62개 유통매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유기농 농산물 63건과 무농약 농산물 186건 등 총 249건이다. 

품목별로는 채소류 135건, 버섯류 60건, 곡류 21건, 과일류 15건, 서류 15

건, 견과종실류 3건 등 도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주요 농산물이다.

잔류농약 475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든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됐다.

친환경 농산물은 화학합성 농약과 비료 사용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고 생

산·관리되는 농산물이다. 유기농 농산물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며,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기준 범위 내로 제한해 생산한다.

도영숙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내 

유통 친환경 농산물의 관리 수준과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

로도 농산물 안심지킴이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도민 신뢰를 높이고 유통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

다.


